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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6

시즌마지막대회가 17일개막한다

미국플로리다주네이플스의티뷰론골

프클럽(파726540야드)에서열리는CME

그룹 투어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은

2016시즌상금 올해의선수 평균타수등

주요 개인 기록 3개 부문의 1위를 가리게

되는시즌최종전이다

현재상금순위에서는에리야쭈타누깐

(태국)이 247만 5218달러로 1위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245만 7913달러로 2위

를 달리고 있다 이 대회는 이번 시즌

LPGA 투어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CME 글로브포인트순위상위 72명이출

전해컷없이 4라운드로순위를정한다

우승 상금이 50만 달러나 되기 때문에

쭈타누깐과 리디아 고의 1만7305달러 차

이는얼마든지뒤집힐수있다 올해의 선

수 부문에서도 쭈타누깐이 261점을 받아

247점의 리디아 고를 앞서 있다 이 대회

에서 우승하면 30점 준우승하면 12점을

주기때문에리디아고가우승하면올해의

선수부문1위가된다반대로리디아고가

우승하지 못하면 올해의 선수의 영예는

쭈타누깐에게돌아간다

상금과올해의선수부문은지난해리디

아 고가 모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

리우올림픽에서은메달을따낸리디아고

는올림픽이후로는 7개대회에나와우승

이 없고 특히 최근 5개 대회에서는 한 번

도 10위 내에 들지 못하는 내림세다 반면

쭈타누깐은 올림픽에서는 중도 기권했으

나 이후 8개 대회에서 우승 1회 등 6개 대

회에서10위안에드는꾸준함을보였다

이미올해신인상수상자로확정된전인

지(하이트진로)는 최저 타수 부문 1위도

노린다 전인지는 69632타로 이 부문 2위

에올라있다 69611타인 1위리디아고와

는 0021타차이다 타수에따라다소차이

가 있지만 전인지가 리디아 고보다 34

타더좋은성적을내야역전할수있다

이번 대회 결과로 CME 글로브 포인트

를가장많이쌓은선수에게는보너스 100

만달러를준다현재CME글로브포인트

는 쭈타누깐 리디아 고 헨더슨 순으로

13위를 형성하고있다 CME글로브포

인트는최종전인이번대회를앞두고재조

정됐다마지막대회에서역전이가능하도

록선수들의포인트격차를임의로조정한

것이다

1위인 쭈타누깐이 5000점 2위 리디아

고 4500점 3위 헨더슨 4000점 등으로 점

수가배정됐고 이번대회우승자는 CME

글로브 포인트 3500점을 받게 된다 산술

적으로 CME 글로브 포인트 9위 노무라

하루(일본)까지 10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선수로는 4위 장

하나(비씨카드) 5위 김세영(미래에셋) 8

위 전인지가 CME 글로브 포인트 1위로

올라설 수 있고 호주교포 이민지(하나금

융그룹)도 8위에자리하고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100만 달러 보너스

는 2014년과 2015년에 연달아 리디아 고

가차지했다 연합뉴스

전인지 신인상 이어 최저 타수도 잡는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뛰는 김효주가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2016년 시즌 장외 상

금왕에올랐다

장외상금왕은규정된대회출전횟수

를 채우지 못해 공식 상금 순위에 포함

되지 않은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상금

을 번 선수를 말한다 상위권은 대개 미

국이나일본투어에서뛰는선수들이다

한두차례초청선수로출전해우승이나

상위권 입상으로 거액의 상금을 챙기기

때문이다

김효주는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 디

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해 박성현에 우승

을 내줬지만 준우승 상금 6만3250달러

를 받았다 당시 환율로 약 7447만원이

다 단 1개 대회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당당히 장외 상금왕에 올랐다 상금랭

킹에포함된다면 71위에해당한다

2위는 일본이 주무대인 김하늘이다

김하늘은 2차례 국내 원정에서 6820만

원을 벌었다 상금이 많은 메이저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

십에서 3위를 차지

해 받은 6400만원이

컸다

작년 KLPGA 투

어 상금왕 전인지도

국내 나들이에서 적

지않은수입을올렸

다 현대차중국여자오픈 4위상금 3238

만원에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4위 상금

3333만원을보태 6571만원을손에넣었

다김세영도미래에셋대우클래식에딱

한번출전했으나 3위에오른덕에 3400

만원이라는적지않은상금을벌었다

김효주는역대최소상금장외상금왕

이다 작년에는 장하나가 무려 3억9389

만원을 받아갔다 2014년에도 유소연이

9148만원을 챙겼다 2013년 장외 상금

왕은 3차례 대회에서 1억7000만 원을

쓸어담은최나연이차지했다

올해 장외 상금왕의 상금이 쪼그라든

이유는정상급해외투어선수들의국내

원정이 많지 않았던 게 첫 번째 이유다

올림픽 출전권 경쟁을 벌이느라 상반기

에는 해외 투어 정상급 선수들의 국내

대회출전이거의없었다 연합뉴스

한국 역도 유망주 이소정(16서울체

고사진)이 아시아유소년역도선수권대

회에서금메달 3개를목에걸었다

이소정은 14일일본도쿄에서열린여

자 최중량급(69 이상) 경기에서 인상

92 용상 126 합계 218을들어 3

개부문모두정상에올랐다 2위창위쉬

안(대만)이 든 인상 87 용상 110

합계 197을 크게 앞서는 기록이었다

이소정은 합계에서 창위쉬안을 21이

나앞섰다

남자 85급에서는 전상현(17대전

체고)이 용상 132으로 금메달 인상

151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합계(283)

에서도은메달을차지했다 연합뉴스

한번나갔는데김효주 장외 상금왕

LPGA CME챔피언십 출전

리디아고 0021타 차 추격

이번대회서올해의선수판가름

역도 유망주 이소정 아시아유소년선수권 3관왕

김효주

1위리디아고 69611

2위전인지 69632

3위장하나 69848

5위에리야쭈타누깐 69923

4위펑샨샨 69922

올시즌LPGA 평균최저타수
(단위타)

전인지

현대차오픈준우승7447만원

KLPGA 사상역대최소액


